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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붕괴와 포항 소멸 앞당기는 현대제철의 일방적 구조조정 

구조조정 중단,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현대제철 퇴직자들이 지역 경제·국가 안보·기간산업 붕괴 위기 앞에 행동으로 나선다

철강산업 붕괴, 지역 소멸 방관하는 지방정부·시의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 대책 내놔라

현대제철은 포항2공장 셧다운·1공장 매각 구조조정 즉각 중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개 요
■ 제목 : 사회적 책임 저버린 현대제철 구조조정/수수방관·침묵하는 포항시와 시의회를 규탄한다 

■ 일시/장소 : 7월 3일 목요일, 11시 /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

■ 순서 : 발언. 복덕규 (전 시의원, 강원산업노동조합 8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장경식(전 도의원, 강원산업노동조합 초대, 3대 위원장) 

○ 현대제철은 포스코와 함께 수십 년간 포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 생태계를 떠받쳐 온 핵심 기

간산업 기업입니다. 포항공장은 강원산업 시절부터 H형강, 레일, 철근 등 국가 기반산업에 필수적인 제

품을 생산하며 국내 형강·레일 시장을 선도해 왔습니다. 강원산업은 IMF 외환위기 당시 워크아웃을 겪

었으나 인천제철 인수, 현대제철 재탄생을 거치며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 포항공장은 이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과 한보철강 인수 과정에서도 철강산업 생태계 안정과 산업 

재편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현대제철의 역사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은 포항2

공장 무기한 셧다운과 1공장 중기부 라인 매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지역 경제와 국가 안보, 기간산

업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 현대제철의 구조조정은 단순한 경영상 판단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포항시와 시의회는 

지역 경제 붕괴 위기 앞에서 방관과 침묵으로 일관하며, 현대제철의 구조조정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

니다. 이는 국내 철강산업 전반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전조이며, 철강산업 생태계 붕괴와 지역 

소멸, 국가 안보와 기간산업 기반 훼손을 초래할 것입니다.

○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수십 년간 일하다 퇴직한 노동자들이 시민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현대제

철의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포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진보정당, 시민단체, 노동자들과 연대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7월 3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에서 현대제철과 포항시·시의회를 규탄

하고 실질적 대응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많은 언론의 관심과 보도를 요

청드립니다.                                                                              <끝>


